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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張鋼富의 前半生 (8 . 15 以前)
장혁주(본명 . 은중=恩重)는 을사보호조약이 조인된 해인 1905년 경북 대구 
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장두화(張斗化， 仁同張民)는 지주였다. 그의 생모는 
기독교신자였다 한다. 혁주는 모천을 따라 경주에서 살게 되었고， 1913년에 
경주에 있는 계림(類林)보통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역사， 고고학에 조예가 갚 
은 오오사카 킨타로(大板金太郞:아호六村)교장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그를 따 
라 답사도 다녔고， 일본어도 익혔다 한다. 1919년에 보통학교를 졸업한 혁주 
는 대구의 부친 댁에서 살게 되었고， 다읍해얀 20년， 15세 나이에 결흔했다. 
그 이후 2남 2녀를 두였다. 
21년에는 대구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는데， 성적이 우수했고 또 그 동안 세 
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4학년 때 학생파업에 가담하여 무기정학을 당한 
다음 학교생활에 싫증이 나， 문학에 심취하게 되었다 한다. 26년 봄， 대구고 
보를 겨우 졸업한 혁주는 취직도 하지 않고 무정부주의자들과 가까이 지내면 
서 그들의 진우연맹(힐友聯盟)에서 활동했다. 그런데 이 연맹이 해산하게 되 
자， 동년 가을부터 29년 봄까지 경북 청송군파 예천군에서 학교교원 노릇을 
하면서 습작을 하곤 했다. 그 동안에 교원자격을 얻은 혁주는 29년 봄， 대구 
의 희도(喜道)소학교 훈도(訓導)가 되었다. 이 무렵부터 일본어 창작으로 본격 
적으보 일본문단진출을 노리게 된 혁주는 32년 봄， 일어단펀 「戰鬼道」보 《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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造， 장지의 戀훌소설에 2응 입션을 함으로써 일약 각굉을 받능 존재기 되었 
디 이 때 수상식 치 동경에 간 혁주는 야스타카 토쿠조(保高德차) 등 많은 
일본문인늘을 알거1 뇌였디 。1후 혁주는 거의 해마디 동경을 드나늘었디 그 
러고 일어직품을 잇따라 발표하는 한편， 한거어직품도 써 보았으나， 힌놔 내 
에시는 기대한 반힌 굉가들 봇 받았다 게다가 백신애(白딩愛) 등과의 인애사 
긴유 !，'~두 정산해야 힌다고 판단힌 그는， 36년 여음에 아주 동경으보 생황의 
거섬음 옮긴 것이다 웅아잊보지에 연재 중이던 「여명 ;L(했明期)도 때마침 
열어난 소위 엘장기( 日章짧)말살사건 때문에 신문이 정간당하여 충단되고 말 
았마 이 때 원래 애정을 뭇 가졌댄 아내외 이혼합 생각이었으나 뜻대로는 
되지 않아‘ 그 후 오랫통안 」뇌하게 뭔디 ~통경에 이주한 팅시에는 」독감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창작활동도 부진한 상태에 허덕이고 았었디 이 무련에 
사귀거1 ￥1 일본여언이 후일의 아내기 된 " 구치 케이코(합口桂子)여사였다 
그 후 1947넌까지 5남이 태어났다 혁주는 징신적얀 안정을 되찾아 왕성한 
쟁작활동을 재개했다 이 무립에 김사량(金史良)이 그들 찾아온 것이다 힌펀 
38년에는 무라야마 토!，l_요시(村山知義) 얀출보 장혁주의 희곡 「춘향전」이 힌 
임 양국에시 싱연되시도 했다 그러나 37년에 반반한 중잊저쟁 이후 시대상 
황이 차차 핵주의 황통에도 영향윷 미치기 시작한다 39년에는 장띤 'J:m蘇淸止
j을 썼고‘ 소위 펜 H[)隊 임원으로 만추 퉁지로 시찰여행도 마니게 된다 또 
「朝群σ) tD識人 1:訴 i 、， (조선지식인이]게 호소한마)라는 듬을 벌표하여 툴의틀 
빚이 내기도 했디 40년에는 장펀 「여인 는상，("1;:: A깜像)을 매일산보지에 연새 
했는데， 이것이 한f이로 쓴 마지막 자품이 되였디 태평양전쟁이 일이닌 41 
넌에는 자서전적 색채가 짙은 장편 3부작을 내는 등， 혁주의 일이창작활동은 
실정에 달했다 이 해에는 @문장i지 등이 폐간망하는 가운네， 혁주의 힌국어 
작품 출판계획도 엣따라 쥐소되었다 42년이 되면시 혁주는 결심이나 힌 듯 
이 입본당피의 국잭수행에 협략하는 자세들 보이가 시직힌다 만주익 개적측 
시찬， 광신시창 퉁을 자주 다니게 되었고， 43년이]는 육군특벽지워병훈떤소에 
3암간 체힘입대하여 한국 내에서의 정병제섣시에 협역했다 이어 44년， 日本
文學報國會 1뀌어1 설지원 皇這朝정Wf究會위원으로서 탄광노동지 위문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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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편으로 大陸開拍文學委員會위원도 겸했다. 또 국책 영합적 작품집 인 「岩
本志願兵』을 일본명 연 노구치 미노루(野口穩) 이름으로 출판했다. 1945년， 그 
는 간도， 북지(北支=북부중국) 등지를 취재여행 중에 동경의 지택이 5윌에 
있은 공습으로 타 버려， 그의 식구들은 처가집이 있는 나가노현(長野縣)에 피 
난했다. 동경에 겨우 돌아온 혁주는 일본에 영주할 결심을 하고 피난지에서 
전후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장혁주의 1945년까지의 약력이다. 
II. 8 . 15 以前의 日本語作品
장혁주는 본격적으로 문단에 등단한 1930년 이후， 1945년 8월까지 장편소 
셜 15편과 중 · 단편을 60여편， 그리고 기타 콘트나 희콕 등을 합하면 무려 
90편을 넘는 작품을 발표했고， 단행본은 실로 30권에 달하는 방대한 글을 썼 
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친일’작가의 필두에 손꼽히는 장혁주이지만 실은 
다양한 경향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 소설을 중심으로 그 내용경향을 분류해 
보면 일단 다음 6가지로 묶음 수가 있다.[J 동반자문학적 작품，(2) 허구성이 
짙은 작품，8) 체힘적， 전문(傳聞)적 작품，@ 자서전적 요소가 많은 작품，(5) 
무인(武A)， 전역(戰彼)관계 작품，@ 시국(時局)， 국책(國策)영합적 작품. 이하 
에 각기 그 대표작품을 몇 펀 들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 동반자문학적 작품 
장혁주가 일본어로 작품을 쓰게 된 당초의 목적은 일본연 독자들에게 식민 
지하의 가혹한 상황을 알린다는 뜻이였다고 스스로 말한 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계열의 작품군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출세작 「戰鬼道J (1932. 4.)인 
데， 이 작품으로 그는 개조(改造)사 현상소설 2등에 입선함으로써 일본문단에 
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작품은 경북 벽촌의 저수지공사에 동원된 부근 
농민들이， 현장감독이나 십장의 횡포와 혹사를 감당하지 못해， 드디어 궐기한 
다는 내용언 만큼 발표당시의 원문에는 복자(覆字)가 많았다. 다읍， 「舊μ起?
者J(분기하는 자， 1933. 9.) 역시 경북의 한 한촌이 무대인데， 이곳 소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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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킴철은 지기보산을 위해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히디기1 교장의 학생폭 
행을 계기로 정정당당히게 비판히여 연행당한디는 이야기디 。1 작품이 실린 
‘)(월首都3 치는 발ul 전님에 발금처분을 탕했지만 일부기 유통되이 자품이 
겨우 남았다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문희작가날 뺨칠 과격힌 내용얀더1 ‘ 주얀 
공의 생격설정이내 언동시승은 획일적 91 면도 없고， 힌 91 간의 심리와 고뇌가 
장 그려 ~I 작품이다 이러힌 셰염의 직품디L로는 이외에 「追버農場o (1932. 3) 
「追~~~tL 0A/.' J(쫓기논 사맘들， 1932. 6.) 둥이 였다 장혁주까 이러한 새연으1 
작품으로 주톡을 받유 데에는 그 딩시 엘본문막의 조류도 관개가 았었다고 
보여진다 즉 일본프로문학이 벽에 부딪히고 있던 팅시에 잭마른 식민지작가 
의 자품이 싱싱히게 보였c1능 전이다 핵주늠 김용제(金龍”웹를 통해 열본프 
로작기동맹(NALP)기입의 권쥐 를 받았으나， 고민 끝에 거절한 바 있디 혁주 
는 일본문단에서 계속 활동히기 위해서는 시늘이기는 프로계열에 도!...Q.. E._'-= u 근 ←「、;
일에는 불안이 너무 컸인 것아다 그래시 1933년부터는 한뇌「적인 풍속이나 
정사들 다눈 
32 , (3;겨1 열에 
직폼에로 쟁직싱의 
속하는 직풀이다 
(2) 허구성이 짙은 작품 
방향전환을 시도하게 되는네， 이것이 바보 
、복격적인 픽션이라 함 수 었는 이 기1 연 작품틀 
3편을 들어본디 먼저‘ 「함~강 j ι)rr굶o(취히지 
충에서 여기서는 대표적인 
못했던 이야기 1937. 1. 1에서 
주인공 김성큰(金成↑J{I은 도청직원인데， 이P 년 쿄청에 내려가 회계검사를 
히마는 냉령을 받았디 낮은 윌급으로 일히년 그는 요정에서 집디1블 받고 더 
둔다나 뇌물까지 받고서는 쿄청의 부정 부패를 적발한 용기가 나지 않는다 
말단관리의 양심과 물욕과의 갈등양상이 잘 그려져 았다 또 그 당시의 지방 
관정의 부패상의 일단도 엿볼 수 있는 까직이라 하겠다 
다음으록，풍휩氣0(1938. 6.)에사는 입본과 힌국의 난봉꾼틀이 얽혀사 기생 
틀이나 암1보 게이샤(혈{;)틀과 노는 가운데， 한입혹형아91 게이샤 스즈앗코l !ìít 
1f.I.)를 틀러써 지정(癡춤) 관기]가 그려셔 었다‘ 이 소선에는 입뷰~1 게이샤의 
한즉얀 촌님이] 대한 경멸감 응을 잘 그이고 있디 한펀，했心疑心0(194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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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남 모자련 토지 거긴꾼인 야스디h安fl1)기 청송의 水짧굉산의 이권으로 
한 밑진을 삽으려디 실패히고 말 때까지의 과정을 그런 작품이디 주인공의 
약착같은 욕신을 유머를 섞이 잘 그려내고 았디 이늘 2편 작품은 모두 일본 
국내의 대표적인 문예지얀 ()(앓‘지에 서]새된 작품인 만늠1 순수힌 일본문혁 
다운 필지보 션여져 았어， 장혁주/t 이저1 일뷰문단에시 어느 정도 수준에 도 
달했음부 증맹해 주는 직움이다 
1 의) 처|험적， 전문(傳뼈)적 작품 
이 !I]연 작둠의 대부분은 3~1 칭 주 ~1공으노 작까의 지문에 속하논 것들윷 
다루고 였다 그 대표격이 「權(: l 나ι 男，(권이라는 생을 가진 사나이， 1933 
12.)이마 이 작품은 정분 벽흔의 보통학교 교원이 된 ‘나(金)가 휘만리게 된 
교원사이의 파별싸움의 상횡을 흥미폼게 그렸디 한편‘ r /f I'V 비 1'7 J (감보 1934 
3.) 역시 경북익 이E 벽촌의 갚보를 둠이 싼 연장과 닌봉꾼과의 싸움을 신랄 
히세 그렸디 이늘 자품의 무대는 미부분이 장혁주기 잘 아는 경북 지방안데， 
동반자문학적 작품에서 작풍을 전환하려고 했을 때 가장 손쉽세 쓸 수 있였 
던 것이 이려힌 작둠이었다 그러고 색정과 욕심을 증심으로 한국풍속을 그 
러면 일본독자들의 관심을 쉽게 살 수 있다고 판단했시 띠문일 것이다 이 
게연 직품에는 그 외에도 「흉j'(‘/)夜σ)出來事，(장려1 식 밤의 입 1934. 8.), '愚
%漢，( 1 ‘η5. 4.) 퉁이 있마 
(') 자서전적 요소가 많은 작품 
창혁주의 입뷰어작품 충에는 이 기]연이1 속하는 작품이 10편 가까이나 되는 
데， 그 중에 장편이 6편이나 되는 것이 우선 주목뭔디 가품내용어1늠 툴론 허 
구부분도 상당히 섞여 있기는 히냐， 혁주기 지기 지신의 아야기를 집요히서1 
그렀디는 전이 주목뇌는 것이디 그 중 「孤獨강&塊짧，(고독한 흔‘ 1942)는 그 
의 유넌시절부tl 정소년기까지를 디루였는데， 후반부분은 허구화되어 있디 
전반부분에사는 주얀공이 부친의 첩에시 태어났다는 이야기들 쓴 것이다 필 
자까 직가 본엔에게 운의힌 바로는 이것은 사실이 야니라고 하지만， 이 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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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능 선상지 않디 그의 청년기를 그련 작품으로 'A間σ*1'，(연간의 런 
레) 3부자이 있디 즉 'A間ηff*J' r 美 L 츠 jíp制，(아음디운 억제)， '綠η~t國」
(쑤른 북국， 이상 모두 1941)이 그것늘이다 。1늘 작품 역시 후반부에 갚수록 
허 f화펀 이야기로 뇌어 있으나， 제 1 권(A間σ)純)에 내오는 주얀공격인 사회 
주의자이자 보해미안91 빅호길(Hi告람)이나，‘}희쿄워이자 소설가엔 그 젠구 
시성영(徐돼影)의 각기 오천에 대힌 애증의식의 묘사는 싱당히 빅친꾀이었다 
그래서 。1 3부작은 장혁주 자신의 정년시션의 모친에 대한 감정이 바땅에 칼 
여 있어， 그것을 열종 j교양소성로 꾸미려고 한 것이 아년가 추측되다‘ 흑욕 
작품명이 똑 같유 S . Maugham익 대표작 'Of 11uman ßondageiI912-15)를 의 
식한 것인지도 모른디 한펀 닌부진(南富鎭)씨늠 자서진적 작품 속에서 장혁 
주기 구태의연한 당시의 한국시단의 봉건적 집과 사회에 대한 생리적 혐오감 
을 되풀아 그렸디는 전에 주꼭히연서 그 반대로 근디)적인 것에 대한 동경(樓 
댐)과 일본에로의 집까이라는 시각에시 장혁주문힘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이 자시전직 소설의 증요생을 지직하고 았다 ('피代文學 ;i')< 朝蘇>體驗" 
2001) 앞으로 그의 문희을 ‘친일‘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관섬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품자체의 문핵죄 의의나 달성도 위주혹 검토함 I내， 01 게연 직품군 
은 마땅히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마 
(~) 무인(JEt人) 전역(戰投)관계 작풀 
。1 계열 자품에는 신바의 화당 원술을 그린 「花郞， (1942. 10.-43. 2.)파 암진 
왜린에 취새한 4장편이 있디 。1늘 중 우수작인 「和戰何ht 햄냥-，" ，(화전 이 
느 쪽도 분사하다 1942)를 보년 이 장편은 왜란직전인 2넌간의 상황을 풍신 
수실의 부하인 킨니시 유키내까(小西行동)에 초점을 맞춰시， 긴박힌 외Jíl협상 
과 세계정세에 뭄이해힌 옥군 풍신수길 밑에시 고뇌하는 ~습음 잘 그러고 
았다 복잡힌 인간관계에 맞춰， 다면적 91 시점으1 제시외 장 귀1며지 구성 등으 
로 91상 갚게 읽히는 작품이다 장혁추는 코니시의 라이번인 카토오 카요마 
사(加廳淸止)를 중심으로 한 「七年%鳳第→部悲뾰.:])戰野， (7년의 폭풍 비장한 
진야‘ 1941)보 썼기 때문에 일본측 무인만을 그였다눈 오해보 받기 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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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j친일 적 관전에서만 쓰인 것유 아낚을 조금 임이보면 얄 수 있마 케 
다기 탕죠 계획으로는 이운신 장균을 디줄 저13부와 중f측 특사인 심유경 lì:t 
↑태敬)을 중심으로 한 채 4부를 합쳐七年σ)風" 4부자으로 이 전린을 되도록 
객관적 ò_로 또 업채적으로 그려낼 생각〈즈로 있였다고 하는 만듬， 후반부가 
니1와결로 끝단 것은 참으로 유김이다 
(~) 시국(時局)‘ 국잭(國策)영합적 작품 
이 711 연 작품이]는 지원벙어1 얽힌 이야기인 「뭄本志願兵"(1 943)， '新 L'，_，出
發" (새 충밴， 1943)과 만추지방의 개척에 관한 몇 편이 았다‘ 벤저 「뭄本농J賴 
兵」에서늠 재열한국인인 주인공 이와모토(움本)기 원래 「내선일제"(內健-體) 
를 의문시히고 았었는데‘ 동경큰교에 있는 고려선사 장배를 계기로 깨달유 
바 있이‘ 우수한 지원변。1 될 때까지를 그리고 았디 그 당시 한f안은 일본 
군인이 필 길이 없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차벨을 가져오고 았였다는 
시묘힌 사실관계샤 그 1내정에 았다 그것이 1943넌의 정맹제 시행으로 인하 
여 오두 해소되었다는 취지인네， 주인공이 의문파 고뇌들 와H 뿌리철 수 있였 
논샤에 대한 언급은 없고， 걱과반을 긍정적으로 적었다논 짐에사， 엌복의 침 
랴정객에 영합한 작품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자유롱게 말을 못한 시대를 
살면서 더군다나 통갱문단에서 좀 ?!려진 한국인작가의 업창이깐 참으로 난 
치한 것이었으라라능 상상벽 없이， 후일 사람들이 비판만 일삼늠 일은 삼기 
야 할 것이디 
디음에， 민주개척을 디룬 작품 중에서 걸작인 「開짧"(1943)을 소개허연， 이 
작품은 1931 넌 7월어1 일이닌 인보산(方t山)사건을 다훈 장편이다 일본측의 
보호하에， 증국 동북지방에사 일방적 ò_보 개간운 강행하는 힌국인 이주민들 
과 현지주민들 사이에 터진 충돌이 그려져 았다 주목할 
가 염l본즉에만 시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증국91지주나 
농민틀의 입장도 이해되도록 객관적으로 그렸다는 점이다‘ 
호의 충롤을 그려변서， 딩시의 국제정세나 정지역학에까지 
만힌 것은 그 R사 
당국자 흑은 현지 
이해(:fIJ홉)집단 상 
시야를 넓히고 았 
다 이러한 서술방법유 「和戰何t~ t 蘇-tt- "f J 에서도 블 수 있능 것으로，장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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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격적 일본이가기로서 이느 정도 성숙히였음을 나티내는 젓이파 허겠디 
그이나 한편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응本농셔a兵」과 같은 작품도 쓰고 있였다 
는 사실은 물는 잊어버릴 수기 없디 순수문학적안 창작활동에인 전념할 수 
없었년 이 시기의 장혁주 문학의 의미를 고잘하는 데에는， 일방적 디L로 그의 
정치직 자세만유 까지고 규탄한 것이 아니라， 그 저후 사기릎 포힘한 천지1직 
품유 바라보면시 검토해야 한 것이다 
여시서 장혁주가 1930--45년 사이에 어떠한 정향의 작품을 빈표했논지들 
재정려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잎에서 살펴 본 바외 같이， 그 내 용경향벨로 6가지도 분류해 본 걷과， 대층 
1→(6'.:‘순으로 二L 경향이 추이해 간 듯하기도 허디 그마나 장핵주기 시기별 
로 경향이 디른 자품을 썼디고까지 잘랴 말할 수는 없디 혁주는 1934년 4윌 
에 발표한 「我，ò'뼈負，(내 !J-_부 1934. 4.)과는 금 속에서 디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그는 두 개의 다른 문혁적 세계 속에 있다고 힌다 하나는 선전적인 예 
숭욕인네， 인간생활의 복잡힌 사회직 생활파 개인의 생존욕에 따른 각종 본 
능블 그러는 일이요， 또 하나는 후천적인 예숨세계얀네‘ 그까 소속하는 민족 
의 다양한 상황을 그리고 싣다논 것이마 그런네， 이 두 개는 당분간 병촌함 
것이라면서도 션은 프흘러)바이아문학적 91 작품음 쓸 자유는 없고 또한 원래 
후자에 보다 관섬음 가지고 았었흠 뿐만 아니랴， 예숨적으로도 고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애 주력히고 섣마」 실토하고 있다 그이고 흥속사에서 생 
활신리까지 그러는 대에는 발지크에도 못지 않유 지신이 있디고 주장히였디 
또 그는 인간개인의 사회생활 속에 잔새히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목표바연서， 
발자크뿐만 아니아 도스토예프스카 능도 읽었다고 한다 이로써 장혁주가 
1934넌에 이미 동반자문혁은 자 I1 사명엔 만큼， 써야겠지만 무리가 있을지도 
오딛므로 이 노선에사 별수할지도 오른마고 암시힌 것으로 풀이될 것이다 
동시에 그가 어떤 직품을 쓰고 싶었는지들 얀 수가 았는 것이q 이왜 같이 
방향진환음 한 다음에 그는 1937년 6월이1 씀 글 "愛쨌J) 圍」 σ)批評i'愛쩡의 
통산」의 비평) 속에서 이버에는 “냐는 내 문학의 빈진음 또 다른 방향에도 
구히고 있디 ”먼서， 그려나 그것이 무엇인지능 10년 후라야 밝힐 수 있디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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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c1 이것이 바로 지서전적 요소기 많은 작품인 것이다 
1935, 6년갱의 장혁주는 창작활동에서도 실생활상에서도 여이 기지 고넨거 
리를 안고 있었디 창작상으로는 「￡ bξ U J(싸움， 1934), '愚껑漢，(1 935)， '꺼 
姬￡傑，(月姬와 나， 1936) 능아 혹평이였고1 칭직자치)에 대힌 미혹과 슬럼프의 
석， 민생관이나 세계관의 흔들램 즉 사회직 약자에 대화 동정섬은 ~l도주의 
적빈 깅싱에 지나지 않는마고 생각하면사도， 힌편으로는 ‘훈동‘에시 뒤떨어졌 
다는 부끄러움과 자잭감음 느끼고 있였다 또 사생활상에서는 U객산애 등과의 
연애문제외 통갱이추 퉁이 업히 있기도 했다 그러한 가운데 작품의 사회성 
과 행통성이 후퇴했고， 그것을 보완한 것이 자기중심， 내면중심이랴는 폐쇄적 
공간이었던 것이마 그미나 이이한 경항의 변화는 그의 문학상의 주제의 변 
화를 뜻히는 것은 아넌 젓 같디 
그렇디띤 장혁주문학의 큰 주제는 무잇일까 。1 것을 살피기 위해 그의 장 
직집의 제목을 열거해 보년 출판순으로 다읍과 같다 아뚫 t \、 ι 男」‘ 「↑ I洞
時代」‘ 「深써CJAl심에 있는 샤랍)， '春香傳」 1 「路itßJ ， r 愛↑몹(/)記錄」‘ 「白 [j :í') 
路，(백일하의 길)， '岩本志願兵」 이것응 보연 대부분은 혁주 개인의 김정세계 
들 그런 것임음 얀 수 있다 즉 장혁주문핵은 바혹 「愛慣의 記綠」이라고 해 
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정의(止義)를 틀라 씬 의분(義벼)이기 
도 하고， 권세욕에 얽힌1 감정이기도 하마 또 자기 모친에 대한 혹은 자신의 
파서에 대한 애증의식이기도 혀고， 심지어능 지원냉의 감격파 벨분(짧養)이기 
도 한 것이디 장혁주는 개인의 감정이냐 심리에서 사물을 보려고 히는 경향 
。1 강안 작기이디 그것이 이디로 향히는지는 개별자품이내 시기에 따파 디 
를지만， 그 출발점에는 공통생이 있다 혁주에서) 사회정의아든가 가족관계바 
든까 ‘대선일세’의 주장이라든가 오든 것은 우선 개인삭으로 느껴지는 것으 
로시‘ 논리나 분석의 대상은 아니였다 그것은 행싱 어떤 대싱에 대힌 애증이 
얽힌 김정의 반호(發露)이어시， 거의 생리적인 것이 /1도 했다 그러므호 작풍 
이 변호1했마고 보여지는 것은 선은， 민족이나 게급에 대한 얘종의식 • 가족 
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증의식 • 잊뷰에 대한 애증의식으로 그 대상만 
이 바뀌었디 :iL 블 수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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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장혁추의 열본이작품파 한국이자품과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게 
살펴보기로 한디 우선 혁주는 한국이창자에 앞서 인저 일이창작으로 출발했 
디는 접이 주목된디 그기 등단한 1930년대 깐의 혁주의 일이실력에는 아직 
도 문제점이 많았다 그럼에도 분구하고 일본독자날에세 호소하고 싶다는 집 
녕과 일복문단에 친출하고 싶다는 야땅이 결합되어 열정적 디L보 여려 가지 경 
향의 직품은 대량생산힌 것파 대조식으호， 힌국어정직은 그 밥표시시도 
1933-41 년에 한정되어 았고， 작둠량도 장f1 몇 넨과 중 , 단괜 /1다 10여 넨에 
매붕렀다 게다가 그 작품경향은 허구성이 짐유 작품과 체힌적， 전문적 작품 
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았고， 부분적으로는 통반자문학적 경향도 보이고 
있기능 하나， 진체적으로 블 때는 통속성이 강히고 닌녀관계를 디룬 자품이 
많다 。 1 것은 신문연새소설이 많았디는 발표매제의 문제와도 직걸뇌이 있을 
것이디 그리고 혁주는 스스로 등진 한국문단과 고놔의 독지늘에게는 그의 
맨 얼돔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 느낌이 았다 한국어직품 증에는 자시전적 소 
설이 없는 것이 이것올 딘직 0_로 말해 준다 혁주는 일본에사의 생공음 가지 
고 힌국 내에시는 마치 일본사 온 손념이나 된 것처딩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 
혹 한국어작품을 쓴 것이 아닌까 싶다‘ 웅갱에λ1 양복어반을 쓰는 엌상생황 
윷 하고 였으면서， 1930년대 후반에 한국어 장띤소션을 썼다는 것 자체가 어 
떻게 보면 갱이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1941 년에 이르러도 5권짜리 『창혁 
주장편결자선집，(선에기사 예정)을 꾸믹 계획으로 칩필준비를 하고 있었디늠 
사실은 더융 놈아운 것이디| 그이나 장편소설의 문학적 수준은 「여인죠상，(女 
人省像)(1940) 등을 셰외히떤 그의 일이상펀에 비허연 낮은 수준에 머물렀디 
일아장작은 그의 엽{낼。1수안인 만단 적당히 쓸 수는 없다는 아띤 신장감이 
있었을 젓이고， 힌국어칭직의 정우에는 그러힌 여긴이 없는 것이 이 차이들 
가져 왔다고 보여진마 
이상에시 장혁주까 다양힌 제재외 수법으혹 수많은 수준급 직품음 썼다는 
사선음 조남이나마 소개암 수 있었다고 믿는다 혁추의 간 주제는 자신의 주 
관적인 애증의식에서 출빈한 넓은 의미에서의 자기체힌의 테두리 안의 세기) 
였지만 그 한편으로 한듀자기기 한국어로늠 쓰지 못했던 여러 기지 문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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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창작을 통해 제기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역설적이지만 장혁주가 일본작가로 행세하면서 일본인 독자들에게 호소했기 
에 기능했디는 측면도 있을 것이디. 한국문단측에서는 한국어를 버렸디는 점 
만으로 충분히 그에게 욕설을 퍼부울 수 았다고 생각했겠지만， 혁주는 자기 
가 한국작가들이 못했던 창작활동을 해냈다는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다. 문제 
는 이 자부심이 극히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고， 또 자기 나름으로는 건 
투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기실 당시의 큰 시국(時局)적 흐름에 놓여 있었다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비판 
을 당했을 때 자기합리화에 너무 급급했다는 아쉬움이 았다. 그런데， 한편으 
로는 다음과 같은 해석도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즉， 확실히 장혁주의 시 
국이나 일본의 국책에 영합하는 언동은 좋지 못하지만， 이것은 동시대의 많 
은 식민지 지식얀들이 함께 젊어져야 할 부하(負챔)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혁주처럼 일본 내에서 일단 잘 알려진 한국작가가 일본의 국책이나 당국의 
방침에 반기를 드는 일이 얼마나 힘들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반 
기는커녕 그냥 침묵으로 넘어가는 일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그는 국 
책에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전쟁말기에 위장(鴻裝)협력의 
혐의로 문초를 받은 일도 있다 한다. 이러한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는 일 없 
이 대임협력이라는 표면적 사심만으로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임면적인 자세 
가 아닌가 생각한다. 게다가 작가란 무엇보다도 그 작품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할 때， 실제작품을 우선 허심탄회하게 읽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 
다. 
III. 8 . 15以後의 張1i#f富와 그 作品
앞에서 쓴 것처럼 장혁주는 소개(統開)지연 나가노(長野)현에서 1947년에 
다시 상경했는데， 도심지를 피하여， 고대부터 한국계 도래민들이 개척했다는 
고려군(高麗那)이 있는 사이타마(倚玉)현 · 히다카(日高)시에서 거주하게 되었 
다. 수도권이기는 하나， 고려신사도 가까운 한적한 이 동네에서 혁주는 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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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살았다 
장혁주의 8 . 15이후의 창자활동을 디음 3시기로 나누이서 간략히거1 살펴보 
기로 한디 
제 1 기 1945-53넌， 제 2기 1954넌-75넌， 제}기 1976넌이후 
제 1 기는 필맹븐 예천대로 ‘9흩J)$힘’로 집펀한 시시인네， 이 사시의 직움 0_로 
는 장띤 『孤兒 t_: -S .n(고아들. 19461. 딘띤집 'Aι)善ðè 惡켠 c l(사람의 선량힘 
파 악발함‘ 194끼， 단띤접 「愚%ì:훌， (1948)， 장우1 f삼h女，(짧은 여자， 19481, 장 
편 「李王家秘史.ffí1il σ)花 , (Hl 원의 꽃， 1950), 장펀 『嗚야朝解， (1 952) 퉁이 었 
다 。1 틀 중愚%漢4유 1935년까지 반표되 「權!: ',. Ò 시 男，(1 933)， ; itJ L 끼깐， , 
(1934) 뚱 만편 6편을 그대로 재수록한 것이마 이들 까품은 거의 모두 한국 
의 --;}속이나 시란의 인간관계블 디룬 작품이고， 그기 1932년에 본격적으로 
열본문단에 등단했을 때 놈은 평기를 받유 석인지상핑 고발의 작품은 아니디 
일본 패망 후에 전혀 달라진 환경 속에시 그가 이러힌 작품을 다시 냈다는 
것은‘ 다시 부활힌 좌익겨1통의 강세에는 혁주/t 이게 샤담항 의지가 없였다 
는 것을 추측케 하는 것이다 
한빈， '-~l 잊파’호 옴펴 좌우 양쪽 재입한국인듣에게사 지탄을 받고 있었던 
혁주는 항상 협박으로부터의 공포외 불안 속에서 삼았다‘ 그 간의 사정은 단 
편 「좁追， (1 953)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또 식민지기의 행통에 대해 변병함 
필요생 을 느낀 그능 중편(기 「民族，(1946 연재 3회로 중단펀)으로 친일행위로 
몰려 간 경위에 대해 애써 변냉했디 아 시기에는 사전에 알려진 필병으로는 
집필이 세대로 안되야， 생계도 곤린한 처지에 있었빈 것 같디 그린대1 재일 
헨놔인끼리 대휩양상이 선냉해진 이 무럽에， 혁주는 결심이나 한 늦이 r Jl;朝
連系同9힘 j二訴λ 6 J(前朝連系동3돈들에게 호소힌다， 1952) 등음 쓰연시 싸움음 
말리려고 했지만‘ 친일파1인사얀 혁주의 말을 들어 주는 분위기는 없었다 그 
러는 사이에 1950년 힌~천쟁이 반반했다 고국에 남겨 둔 저차소생의 아틀 
틀의 행방도 궁듭해진 혁주는 51년 7월， 每日新閒社후원으도 한국으도 날아 
갔마 이 때 취재를 바탕으로 씀 것이 「嗚01'朝蘇J '71 것이마 제목이 상정하듯 
이 jl굿의 바극에 그야말로 통곡히늠 수밖에 없늠 혁주있c1 동포들에게서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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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을 당히띤서도 이 소섣은 이웃 나파의 정보기 부족했빈 당시의 일본인 
톡지늘에세는 전시보도에서는 알 수 없는 전쟁의 이언(홍面)을 헤아리는rll 이 
느 정도 도움이 된 것아디 한편 이 작품은 남북 사이에서 헤매는 주인공을 
통해‘ 한일 사이에시 고뇌해 온 장혁주 자신을 위한 일종의 변냉의 글이라는 
해석도 가등함 것이다 혁주는 휴천협정이 ~l행되고 았던 익2년 10원 앨복에 
아주 귀화선정용 하고 노구치 ul 노누(野口않)가 펀 것이마 그리고 1954년 자 
서 ;n 직 장띤 T遍歷σ)調홉4들 냄으노써 그 때까지 자시 인생윷 층함한 그는， 
필병도 완전히 노구지 차쿠츄우(野디째숨)도 바꾸어 평범한 일본작가의 길혹 
나간것이다 
제2기의 자품으로늠 그 딩시 불시의 병’이과 일컬어진 닌지맹을 다룬 장편 
「번U地帶i선유 지대 1958 폐결해)， 「 ?γ/病陳，(앙뱅동 1959 안)， r ~.t.) 률홈」 
(상은 디1낮 1959 한센병) 등을 잇따마 발표히여 사회의 안흑상에 뉴을 돌렸 
cι나‘ 힌국인작가가 아니연 못 쓸 안한 소새는 아니어시 ;~.니U댄후꺼輯」안단 주 
목을 ~을 수는 없었다 혁주는 「캉/病陳」음 추리소설 비숫힌 수법으로 쓴 
것처럼， 소위 미스테리소설도 시도해 보고 취재범위도 넓힐 노댁을 했지만 
수많은 입~복직가들 사이에시 특색음 :=_l'러내시란 지극히 힘F눈 암1 01 어시， 그 
이후 창혁주의 문학적 영향력은 마시 부확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친다 이 시 
기의 작품에 대해 헬자는 이 작가자신에게 분의해 복 입이 았는데‘ 미스테비 
소설 몇 권을 냈고 미노루 노구지(‘ J lv 野口)라능 필명으로 • it:> T' 每日
지에디 단편을 썼디고 한디 또， 野口實 이름으로 ‘소녀소셜’， ‘소년소섣’과 장 
편 3편을 호함해서 많이 썼디는 것이디 그라고 每日， 朝日 5흙증 등 일간지에 
도 수필을 많이 기고(寄챔)했다고도 하지만， 아직 조사를 못한 상태에 았다 
거113기는 자사전석 장렌소설 O iJ\ι)픔. (폭풍의 노래， 1975) 이후들 가리킨다 
장혁주는 원래 자사전직 직움을 수많이 남긴 직가이다 물론 허구화된 이들 
작품은 내 용적으돕 시혹 어긋나는 부분도 였지만‘ 비슷힌 이야시들 이렇게 
집요하게 쓴다는 것은 이 행위가 자산의 파란만장했던 반생에 대한 차타르시 
스도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오른다 또， 그는 자서진걱 작품을 씀으도써 그 
때까지 얀생어1 일단 매듭을 짓고 마음 단계로 념어 가i.'_지 BI 늠 경쟁」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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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8 . 15 이후 30년이 지나， 일본이작가로서의 가능생에보 한계기 보인 
시접에서 혁주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 나기려고 uf읍벅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한치과 일본과의 역사관계에 미한 관심의 회복인 것이디 그것은 「韓 r
찢， (1977). '뻐 ζ 劍i1980) 능 비소설계 문장으로 발표되였다 이 경향은 나아 
가시 민족의 뿌리찾기에보 향하여， 1989년에는 IF?_'~~ • 1 :-- 캉디펌文A작펄-) J 
(마야· 영카에시 f련文A으 훗는다)라는 시행수굉 딘행뷰온 내시도 했다 그리 
1 그 한번으노 1990년 결푸지쟁 애에는 85세라는 고령음 무듭쓰고 중웅지역 
에까지 취재여행을 강행한 일도 있다 왕성한 의욕유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 
던 것이다‘ 
놈랄 만한 FE 히나의 사실은 장핵주기 1990년대에 툴면서 영이로 장편소설 
을 텃 편 썼디는 침이디 탕죠 계획으로는 4펀인데 그 중 적이도 2펀은 실저1 
로 집필되였디 출판이 픽실한 2편은 디음과 감디 
(l) R셔0agriha - A Lale of Gautama-Ruddha, 칭) Forlorn Jourm:y (OT KikiSitan) 
이들 장펀은 1991 년에 안도(’)의 뉴우델리에 있는 출판사에사 간행되였다 그 
러고 계획된 다른 2펀이란 다음과 같은 직둠들이다 
Gj) Ancient People of ‘Americans and Asians, (4) Which God is Real? 
(이상쓴 199 1.1. 17 자 될자 잎에 온 서선에 의합) 
혁추는 이에 관련해서 ‘이번에 충판된 2권만 였으면 이제까지의 모는 작품 
이 사라셔보 원디」 생각합니다 도이어 그러기를 바란니디”라고 말한 바 있 
다 (1 ‘992.4.4지 서신) 그린데 그는 지신의 간 자가생활을 돌아켜 스스로 3시기 
로나누이，각각저1I 기:張øm. 셰2기野디獅퍼，제3기 7J J . -]-_)_꺼. /7''-;-
(Kaku Chu 、oguchi)로 파악해 주기를 바린다언서， 2개 놔이로 쓴 작가는 있아 
도 3개국어보 쓴 작가는 본얀박에 없을 것이라고 힌 일도 았ct 영어 직둠은 
그 제목에시도 헤아딜 수 있듯이， 민족의 역사삭 뿌리라든가 세계직인 시각 
에시 본 종교으1 위치 동， 보다 보띤직 ~1 것에 혁주의 관십。1 쏟려 있마는 것 
윷 연 수 있다 그렇마 지더라도， 왜 하펼이면 영어소션 ~1 것입까 그는 원래 
한입 양국어로 써 왔다‘ 생각컨대‘ 버린 언어 한국어외 말썽이 많은 언어 양 
본어 대신에 아직보 때묻지 않능 상대로 그의 눈앞에 있던 언어-영어로 ?F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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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귀잖은 민측의 균러)를 벗이나， 에계적 작가로 상승얄 수 있다.i'_ 생각한 
것이 아닌기 추측헤 본디 그이나 이 "1 한 혁주의 창작행위는 실제독지를 염 
두에 둔 것이라기보디 부단한 지기인식이나 지기펙인이랴는 써치]기 짙은 젓 
이다- 외부세계로부터의 폐쇄성이라든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방어자세와 콩걱성 같은 것은 그샤 석민지시대의 삶음 동해시 지니게 원 승 
은 습쟁에 샤까훈 것이라고 한 수 있용 것이마 장혁주는 경국 이러힌 1와고 
한 문학’음 평 생 밀고 나간 작가가 아닌가 실마 
필자는 1986년 2월28엘에 ~-玉縣日흠머j(그 텅시는 읍이었음)에 있는 작가익 
김소한 자댁을 꼭 한번 방문한 일이 았다 그 후 편지왕래는 몇 번 있었으나， 
재방분할 기회능 걸구 주아지지 않았디 마지막 창자에 툴두히고 있아 시간 
이 없다는 것이 늠 그 이유였지만 지신의 과거를 피해치는 행위를 낙도로 
정겨1 했디는 것이 그 잠뭔 이유였을 것이디 그 후 전화로 자기기 심장마비로 
입원했다는 소삭을 부얀한테 전해늘은 것을 마지막 0_로 연락은 끊겼다 그 
후， 작가가 1998넌 2원에 시거했다는 소식을 뒤늦게야 전해들었는네， 98넌 5 
원에 전화해 봤더니， 자택도 이사해 버린 후였다 왕성힌 성직활동을 하면 λ1 
도 미묘한 언웅으후 인해 어쩔 수 없이 중다시 ~l 생음 삼거] 펀 장혁주의 반 
년은 고적하게 끝났마고 1암 수밖에 없음 것이다 




나(이해중)는 휴양차 直持좋에 갔는데， 우연히 옛 애언이였던 수연과 만난 
다. 그녀는 5년전에 같은 聖歌隊에서 활동했고 내가 求婚까지 한 사이였다. 
그러나 양친의 반대로 파담이 된 다음에 나는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다. 그 후 그녀가 題落했다는 소문을 들어 궁금하던 차였다. 이 
날밤 내 숙소에 찾아온 그녀는 도저히 倫落女로는 안 보이는 순진한 눈이었 
다. 求婚했을 때 좀더 내가 결단했었으면 나는 엽責感도 있어 나는 열심히 
셜복했지만 허사였다. 내방에서 자고， 내가 깨었을 때에는 그녀가 출발하는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b. r쫓約j 
올해(1935년?) 나는 집을 짓기로 하여 그(노인)의 땅을 일단 계약했는데， 더 
좋은 땅이 있어 먼저 땅의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달려가보니 이미 목수가 
거기에 심어진 가지를 뽑아버린 후였다. 나는 사과하고 변상할 생각이었으나， 
노인은 영뚱하게도 40원을 요구했다. 그는 단 한푼도 깎으려 하지 않았다. 보 
름이 지나， 그는 불지르겠다는 소리까지 하게 되었다. 이제 울화가 터진 나는 
載判도 불사할 각오로 한푼도 안 내려고 마음먹였다. 그랬더니 노인이 찾아 
와 15원만 주고 영수증은 40원 냈다는 것으로 해달라 했다. 그래 주었더니 
그는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같은 수법으로 딴 사람에게서 돈을 등치려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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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양뼈의 ↑줌~， 
。1 자품은 대중잡지 ‘四海公論i 지에 연재된 중펀소설이디 경개부티 소개 
한다‘ 주인공은 'XX운동을 한 일이 았는 都廳직원인 나(김동우 22시1)와 그기 
기숙한 집의 딸 꺼매( 18세) 등 두 냉이다 
경북 金없에 가까운 산촉에 휴양차 들어간 나는 대추물의 사핍 혁습강습소 
Jí[사샤 되어 하숙하개 되었다 이 집의 아음다운 처녀 귀매릎 묘래 사랑하게 
되었논네 만날 11회샤 없는 사이에 그녀는 약휴하게 된마 겨우 만난 귀깨논 
나에게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이미 약흔한 봄이니 식을 올린 후에 빠셔나올 
수밖에 없마는 걷섣을 말했다 도유 F디어 관711를 가지는데 닝이 아는 바가 
되이 나늠 강습소를 그낀툴 수밖에 없었C1. i1.향(대구?)에 툴아온 나늠 평범 
한 걸흥을 히고 떳 년이 지났다 그ι1 빈 이느 닐 냐는 궈매기 앞년을 비판히 
여 강어1 투신했디는 소식을 전헤늘었다 모두 내기 경솔한 닷이고” 평생 이 
죄를 갚아야 할 것이랴 다집한다 
[長篇小說1
「무지개4 李펴옮은 경주칭년통맹에서 황통한 바 았는 대구의 보통학 
교 교사이다 이 님천에게 정근하는 두 여성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남천이 사 
랑히능 제지 尹옆英이」l， 그녀능 止義感이 강히디 또 한 사람은 난철을 짝사 
당히는 金접뽑로‘ 붐이디녀 난철을 괴폼헨디 난철은 혜영을 운동’을 위해 h 
i흉로 보내는데 도중에서 발각이 되고 만디 난철유 수개월의 옥고를 치른 후 
고향인 경북‘ 良浦에 내려가 이곳에서 ↑k學을 시작하려다 그 고장의 읍진꽉 
정넌들의 오해들 받아 습격당힌다 I'IE'J옳惡에 빠진 남철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와， 속아시 東호에 팔아믹힌 제 딸응 r출해주시들 부닥힌다 그는 결국 
구출에 선매하고， 오든 낀想을 버리고 정다운 힌국땅에 돌아온마 
「二曲없4 대구에 사는 넙녀 3쌍의 관711는 복잡하다 가게 주~l 李相守
는 아내기 있으맨서 여학교 교사이」 적극적얀 생격의 姜면姬틀 짝사랑히고 
76 인운논옹 제 47집 
있c1 그 貞뼈에게는 난봉꾼이지민 얀심좋은 부지 金種澤도 마응이 있디 그 
린데 貞姬는 전부터 동경유학생인 尹昌鎭과 진했디 그 昌鎭을 鍾澤의 여동 
생 仙姬기 僅↑몽히고 있다 그이나 블t옳은 고향인 慶南水찌블 켜1 기로 白姬와 
헤어져， 고향에시 救護활동을 위시해시 농촌계봉에 내시， 그곳의 徐英珠라는 
순친힌 여생과 장래들 약속하게 펀다 하지만 돈은 마련하려고， 돌아온 대구 
에시 昌鎭은마음이 며애， 仙姬와 ;실휴하고 만다 힌띤 貞姬는 자표자시힌 나 
머지 相守와 관I11들 가지지만， ~1망도 없고 해서 객국 헤어진다 헛洙논 고향 
에서 夜햄교사어1 칭춘을 건다‘ 
CD l쳤벼期，[農村篇] 慶北의 山村 삼마통에서능 디l지추인 양반 金宗漢 $ 
iÞ:iG 面동일파와 。1 ξ面 람村의 디1지주인 양반 趙童， 술집주인 姜太후 열피 
등 두 세력이 디투고 있였디 이 고장에 新道건설계획이 생기지 1 굽진파 갱년 
지도자 尹雷며는 이것이 개발로 。)의을 올리려는 펴許議員 松本의 계약입을 
얄아자려， 宗漢의 次男 1二밤에게 내마올 복5'.힌다 힌펜 ljJ jlH등의 딸 安細는 
宗漢 f늦男과의 결흔올 강요빌자， 고민끝에 It출하고 만다 1넌 후 삼마동의 
다른 숭집의 딱 蔡玉禮도 越쫓의 쭉되시를 거신하여 사량하는 仁喆과 야간도 
주한다 
c";l) ，-쩔벼期，[都윌篇] 安羅는 그 후 유치원 保母기 뭔디 션비 保母얀 金느 
/I~의 난편 다山이 '-!i:羅를 E 려， 그버의 방에까지 침입히지연 안마는 그를 기 
까스로 물리진디 한편 玉禮는 열치 안에서 바주진 여인의 감잉어1 넘어기 술 
집으로 가거1 된다 그터는 거기서 [쁨을 기다리는데 언락이 안뇌이 초조힌 
가운l11 崔山 손에 遊厭에 딸린다 仁밟은 우인히 안라와 만내게 되어， 같이 
옥례들 찾야다닌다 그런네 옥례는 겨우 遊뺑을 빠져l-t샤는네 성공‘ 신문기자 
가 그녀들 부른다 (이하 증딘됩 ) 
「女A꺼、像4 
평양의 母子기정에 지란 金면玉은 16 서1 때 지신을 기생으로 만드려던 모친 
상혁수의 생애와 운학 77 
에 반발히여 w쭉 겨우 서울의 여학교에 입학했다 4년이 지나 졸엽을 해도 
그디에게는 展望이 없었디 그녀에게 은혜를 베푼 학감의 소개로 季候닮의 
아늘 基化와 걸흔히지만 그에세는 本쫓기 있었디 분개한 려玉은 아기를→ rll 
리고 충청도 시랄에 도피하지만 결놔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3넌을 견디어 
댄 그녀는 이멘에는 휴자 아주 가출하여 東京의 洋載학원에 입희했다 1 년 
이 지난 무렵 基化의서 도 F해， 다시 東京에서 j￥敎수업을 !iI속했다 l 년 후에 양재사가 되어 정 
욕이 귀국했을 때 基ít는 병이 위독해， 예진의 장붓을 뉘 우지면서 축는마 정 
」와유 이제 체 인생을 마시 시작하려고 궁게 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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